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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2년미국로스앤젤레스폭동당시여러명의폭도가법정에

섰다. 폭도를법정에세운것은한기자가헬리콥터에서비디

오카메라로 찍은 영상이다. 경찰은 폭도들이 트럭운전사를 끌어

내려 폭행을 하는 장면이 찍힌 것을 바탕으로 잡아들인 것이다.

물론 결정적인 증거는 팔에 한 문신이었다. 그러나 폭도들은 그

문신뿐아니라얼굴도흐릿해누구것인지도모르고자신의것이

아니라며범행사실을극구부인했다.

여기에 동원된 것이 과학기술이다. 캘리포니아대 스탠리 오셔

가 개발한 비디오 영상 품질 향상 기술로 문신을 아주 가까이서

보듯 깨끗하게 복원해냈다. 이 기술은 영상의 테두리를 더욱 선

명하게 하고, 불필요한 잡티를 없애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다. 결

국폭도들은과학기술앞에무릎을꿇을수밖에없었다.

현대 과학은 범인을 잡는 수사에도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과학적인 기법을 동원해 진범을 가려내므로 애꿎은 사람을 범인

으로 모는 일도 훨씬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의 신분 확인

도마찬가지이다. 옛날에는피살자에게얼굴을보지않고는누구

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엉뚱한 사람의 옷을 피살

자에 입히거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주머니에 넣어둠으로

써사건을은폐하는일도잦았다. 때로는살해한뒤불에태워누

가누구인지모르게만들어버리기도했다.

DNA 증폭시켜 미토콘드리아로 구별

현대 과학은 사건 은폐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락

호락하게 당하지 않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DNA 지문 감식

이다.

사람은30억 쌍의 염기서열로 이뤄진이중 나선구조의 DNA

를 가지고 있다. 1985년 영국의 레스터대학 유전학연구실 제프

레이 교수는 그 중 특이한 부분을 발견했다. 이른바‘미니새털라

이트(minisatellite)’DNA 부위이다. 이 부분은 수백개의 염기

쌍이 수만회 이상 같은 방향으로 반복된 구조로 되어 있다. 물론

개인별로 똑같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 특이점이었다. 마치

손가락 지문처럼 천차만별이어서 DNA 지문이라고 이름 붙여졌

다. 일란성쌍둥이를제외하고는이지문은대부분다르다.

이를이용한것이DNA지문감식이다. 특히DNA는열이나부

패에강하기때문에오랜시일이지나도감식이가능하다는장점

이 있다. 손가락 지문의 경우 태워버리거나 지문이 있는 부위의

피부를 벗겨버리면 알 수 없지만 DNA 지문은 그렇게 변조가 불

가능하다.

범인의 혈액이나 정액, 머리카락, 살점 등이 있다면 진범을 확

실하게구별할수있다. 모근이없는머리털몇올은혈액형구분

은가능하지만DNA 분석은불가능하다. 물론세포속에핵과함

께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 DNA 몇 십 가닥 정도의 머리털이 있

으면분석할수있다. 미토콘드리아DNA는하나의세포속에많

게는 1천여 개 정도씩 들어 있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남아 있다.

수백년 또는 수만년 전의 유골에도 있을 정도여서 조상 찾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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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확인에도 많이 이용된다. 제정 러시아의 황족을 입증하는

데도 이 방법이 사용되기도 했다. 미토콘드리아는 모계(⬍系)로

만유전되는특징이있다.

또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분석해야 할 DNA의 양이 적어도 되

며, DNA의어느한부위가변형되었다면그기록이그대로남아

있어 유전적 역사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도 미토콘드리

아를많이이용하는이유이다.

혈액 몇 방울이나 머리카락 몇 올로 어떻게 DNA를 검사할 수

있을까. DNA 증폭기가 그같은 문제를 해결해준다. 이 증폭기는

소량의 DNA를 수천 수만배까지 그 양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 기법을 개발한 미국의 캐리 멀리스 박사는 1993년 노벨화학

상을받기도했다.

DNA 지문감식은이런단점은있다. 손가락지문은이세상은

똑같은사람이단한사람도없지만DNA지문은2억명당300명

정도는같을확률이있다는점이다. 또DNA를증폭할때생기는

오류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 이를 테면 염기 서열이 원래는 아데

닌-티민-구아닌-구아닌-구아닌-티민 등의 순으로 나가는데

그 중 하나가 증폭 과정에서 바뀌었다면 어떤 것을 진짜 서열로

볼것인지, 또진범의것으로볼지고려해야한다.

기억흐름 밝히는‘뇌자도’그려

미국에서 살인범으로 잡혀 20년 동안 복역하고 출소한 테리

해링턴이 무죄를 주장하며 기억에 대한‘뇌 지문’을 2001년 법

정에 제출해 화제가 됐었다. 아직 수사에 이런 기법이 도입되

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과학 수사의 한 범주를 차지할 것은 확실

하다.

해링턴이제출한뇌지문이라는것은이렇다.

집전화번호나집의모양,가구등과같이눈에익거나미리알

고 있는 사실을 접했을 때 사람의 뇌는 P300이라는 특정한 전자

반응을 일으킨다.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최소한 그 현장에

없었거나그런기억이없다는것을알수있다.

현재 뇌의 기억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으로는 뇌자도(腦㧠⛍)

라는것이있다. 초전도자석을이용,뇌기억에어떤진행경로를

밟아 가는지를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수준이다. 초당 1천장의

속도로 뇌 기억 진행 상황 촬영이 가능하다. 이런 기술이 가능한

것은 뇌세포가 활동을 하면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데 그럴 때 자

석의 성질도 나타난다. 그 자석의 힘을 측정하는 것이다. 뇌자도

역시 이미 알고 있거나 눈에 익은 곳에 대한 기억을 더듬을 때면

특정 형태의 뇌자도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이 역시 뇌

지문형태로수사에이용할수있을것이다. 물론아직은아니다.

임상이나그런형태의연구가이뤄지지않았기때문이다.

현재는태아가모차르트음악을들었을때뇌의기억이어떻게

흘러가는지, 간질이 발작했을 때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어서 일

어나는지등의진단에사용하고있다. 이기기는한국표준연구원

에서개발했다.

칼로 찔러 살인을 한 뒤 흉기나 바닥에 흘린 핏자국을 물로 닦

아버렸다면 어떻게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루미놀(Luminol)

이라는 약품이 있다. 이 약품은 극미량의 혈액에도 반응해 형광

유류물 감식 모습범죄현장 감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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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낸다. 흉기에 묻은 혈액은 기름 성분이 있어 비누로 여러번

문질러 닦지 않으면 혈액 성분은 남아있기 마련이다. 건물 바닥

역시 마찬가지이다. 혈액을 닦아냈다고 해도 1만분의 1 정도의

양만 남아 있다면 그 흔적 채집이 가능한 것이다. 그 빛은 마치

반딧불이가 내는 빛과 비슷하다. 열은 나지 않는 차가운 빛이지

만범인이은폐하려는범행현장에서혈흔을적발하는데는그만

한것도없다.

혈액도 유전적 표지를 가지고 있다

혈흔반응과함께혈액형파악은범인검거에절대적인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혈액형은 20세기초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학분야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

했지만 과학 수사에도 큰 성과를 올리게 했다. 대부분의 사건에

서는피가튀는일이일어나기때문이다.

혈액형은혈액샘플을직접채취하지않아도판별이가능하다.

머리카락 몇 올만 있어도 되며,팬티에 묻은 소변으로도 O형인

지,B형인지알아낸다. 팬티에묻은소변자국의경우크기가2×

3㎝만되면혈액형을알수있다. 물론소변자국이썩거나햇빛

을 받는 곳에서 말려진 것이라면 곤란하다. 혈액형을 알 수 있는

단백질이변질되기때문이다.

혈액형을 알게 되면 용의선상에서 상당수의 용의자를 배제할

수있다. 수사력을아낄수있다는말이다.

혈액형이파악되었다고해도혈액형이같은사람이많을수있

다. 혈액형이네가지중하나라면같은혈액형을가진사람이용

의선상에 오를 확률이 아주 높다. 그러나 이런 문제도 과학기술

이해결해준다.

혈액형에는 특정한 형태의 유전적 표지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PGM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보자.이 물질은 혈액 속에서

발견되지만사람마다그결합하는형태가각기다르다.용의자중

에는혈액형과이런화학적결합까지같아질확률은0에가깝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유전적 표지는 12개 이상이 되

며,그것들은또각각미세한차이가있다는것이다. 이에따라어

떤 두 사람이 혈액형과 그런 유전적 표지까지 같을 확률은 13억

분의1에불과하다는것이과학자들의지적이다.

도핑콘트롤, 마약수사에 활용

히로뽕을 먹으면 그 성분이 혈액이나 머리털에 4일 정도,대마

초를일주일에한두번피우는사람은그성분이길게는3일정도

몸에 남아 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하는 사람은 마지막 먹었을

때부터1주일이상까지도몸에잔류성분이있다.

히로뽕 투약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머리카락 50올 정도를 잘

라 검사를 한다. 머리카락 속에 히로뽕에서만 발견되는 성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시약에 넣고 미세한 성분을 검출하는

기기에넣으면마약복용유무를즉시알수있다. 스포츠선수들

에게 시행하는 도핑콘트롤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도핑콘트

롤은 소변이나 혈액 성분 중 그같은 금지 약물의 성분이 있는지

를판별하는기술이다.

이외에 소리의 지문을 이용해 범인을 잡는 방법이 있다. 20단

어 정도의 음성이 있으면 누구의 목소리인지 판별이 가능하다.

협박범등의음성주인을가려낼때사용한다.

걸음 걸이도 테러범의 식별에 사용한다. 보통 신분 확인을 할

때사용하는지문이나눈동자의핏줄,얼굴모습은검사하려는기

기에 피조사자가 바짝 붙어야 한다. 그러나 걸음 걸이의 경우 군

중 속에 섞여 있는 테러범을 아주 멀리서도 카메라로 꼭 집어 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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